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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겐 대구 그림을 보고 나서 계속 

미술관 안쪽으로 들어갔다. 환한 색 

나무 마루가 깔린 전시실들이 이어

서 나타났다. 18, 19세기 노르웨이 스

타일 실내에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을 지나서‘노르웨이 미술의 아버지’

로 불린다는 요한 크리스천 달(Johan 

Christian Dahl)의 전시관이 나왔다. 

노르웨이의 자연을 사랑해서 평생 풍

경화를 그렸다는 요한 크리스천 달의 

그림에는 노르웨이의 하늘, 구름, 빙하, 계곡, 산 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조국의 산천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그

토록 일관되게 풍경화만 그릴 수는 없었으리라. 

‘노르웨이 황금기 미술’은 주로 풍경화들이 많았고 당시 

생활상을 그린 사실주의 그림들도 많았는데 고향을 떠나

가는 아들을 배웅하며 슬퍼하는 부모님들, 허름한 방안에

서 어린 손자에게 밥을 먹이는 늙은 할아버지 등 노르웨

이 사람들의 애환을 그린 그림들이 마음에 와닿았다. 또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것은‘참회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그

린 그림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림은 그

녀가 창녀였다가 예수를 만나 회개하였다는 이야기를 묘

사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주로 검은 머리 미녀가 슬픈 표정

을 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 

노르웨이 버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풍만한 가슴을 드러

내고 곱슬머리 금발을 마구 풀어 헤친 바이킹 처녀의 모습

으로 그려져 있었다. 

노르웨이 황금기 그림들을 천천히 보면서 드디어 뭉크 

전시관에 도착했다. 전시관은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뭉크의 흑백 사진, 청동 조각상, 그리고 상세한 설명과 함

께 뭉크의 일생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진한 올

리브 색을 칠한 어두운 벽에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보았던 

뭉크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인생의 4 단계’,‘멜랑콜

리’,‘칼 요한 가의 저녁’,‘질투’등 유명한 작품들을 실제

로 보았다. 

44.  뭉크 전시관

뭉크의 손길이 그대로 묻어 있

는 실제 그림들은 크지 않은 사

이즈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아

우라가 대단했다. 그가 평생 천

착했던 우울, 질투, 죽음처럼 무

겁고 병적인 주제들이 어둡고 

진한 색채와 분명하지 않은 형

상 속에 침울하고 허망하게 가

라앉아 있었다. 인간 내면에 존

재하는 검은 심연을 그려냈기에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 냈겠지만 그런 그림을 그렸던 화

가의 내면은 얼마나 공허하고 불안했을지 서글픈 생각이 

밀려 왔다. 

실제로 뭉크는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다 1908년에 신경

쇠약이 심해져 독일에 있는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

했다고 한다. 독일 정신과 의사는 뭉크에게 햇빛을 보며 산

책하기, 영양가 있는 음식 먹기, 푹 잠을 자며 쉬기 같은 아

주 기본적인 처방을 내렸고 뭉크는 그의 처방을 충실히 따

른 결과 거짓말처럼 병이 나았다고 한다. 일년 내내 해를 보

는 시간이 극히 제한 된 어둡고 추운 노르웨이 기후가 뭉

크의 정신에 영향을 끼쳐 우울증까지 몰고 갔다고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뭉크는 우울증과 신경쇠약에서 회복한 후 전과는 판이

하게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된다. 회복 후에 그린 그의 그림

들은 별도의 전시관에 걸려 있었는데 밝고 경쾌한 색채의 

가벼운 분위기 일색이었다. 뭉크가 건강해진 것은 다행이

었으나 그림에서 뭉크 특유의 침울하고 멜랑콜리한 분위

기는 다 사라져 더 이상‘뭉크’그림 답지 않게 느껴진 것은 

많이 아쉬웠다.

‘인간 뭉크’는 회복되었으나‘화가 뭉크’는 사라진 느낌

이랄까. 하지만 화가보다 인간이 우선이다. 나는 아무도 없

는 뭉크 전시관에서 오래도록 머물다 밝은 그림이 가득한 

마지막 전시실에서 뭉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결국 편

안해지셨으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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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